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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硏究는 貞敬夫人 <海平尹氏誌石>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誌石은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關係, 墓의 位置

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된 金石學資料이다.

(2) <海平尹氏誌石>의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1617-1689)는 丙子胡亂에 殉節

한 金益兼(1614-1636)의 夫人으로 광해군 9년(1617) 9월에 出生하여 인조 8년(1630)에 

金益兼과 婚姻하였으며, 숙종 15년(1689) 12월에 享年 73세로 卒去하였다.

(3) <海平尹氏誌石>의 標題는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로 誌石은 15枚이며, 誌文은 

每版의 單面에만 기록되어 있고 每版의 側面에는 誌石名과 枚次가 기록되어 있다.

(4)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은 次男 金萬重의 <先妣貞敬夫人行狀>과 孫子 金鎭龜

(1651-1704)의 <識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5) 淸州大學校 博物館에 守藏의 <海平尹氏誌石>은 海平尹氏의 孫子인 金鎭龜가 

肅宗 20년(1694) 8월에 自身의 親筆로 磁版에 書寫하여 製作한 것이다.

(6) <海平尹氏誌石>은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傳記資料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管理․保存할 만한 충분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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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is study  analyzes o n  the m em orial stones of th e H aeaepyeong  Y u n , 

Jeonggyeong-bui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emorial stones are the epigraphic materials which contains the records of 

buried person such as one’s family clan (本貫), name (諱), pedigree (系譜), activities 

(行蹟), the date of birth and death (生沒事項), family relations (家族關係), and the 

location (位置) or the aspect (坐向) of grave etc.

(2) According to the memorial stones of Haeaepyeong Yun, she was a wife 

of Kim Ik-Gyeom (1614-1636) who died for keeping his fidelity during the war 

Byeongjaholan (丙子胡亂). She was born in September 1617 (Gwanghaegun 7), 

married Kim Ik-Gyeom in 1630 (Injo 8), and passed away the age of 73 in December 

1689 (Sukjong 15).

(3) The memorial stones of Haeaepyeong Yun consist of 15 sheets in total, and 

the title is <Jeonggyeong-buin Haeaepyeong Yun ssi myoji (貞敬夫人海平尹氏墓

誌)>. The main records are engraved in the planes of each stone, while the name 

and the order of the stones are carved in the sides of each stone.

(4) The records of the memorial stones of Haeaepyeong Yun were compiled with 

<Seonbi Jeonggyeong-buin Haengjang (先妣貞敬夫人行狀)> written by her second 

son Kim Man-Jung, and <Jimun (識文)> written by Kim Jin-Gu (1651-1704) who 

is grandson of her.

(5) The memorial stones of Haeaepyeong Yun which the museum of Cheongju 

university possesses were transcribed and produced with handwriting by his 

grandson Kim Jin-Gu on August in 1694(Sukjong 20).

(6) As biographic materials of Haeaepyeong Yun who was in historic periods 

with important historical figures, the memorial stones of Haeaepyeong Yun need 

to be classified as rare and precious materials, and it seems worth being designated 

and preserved as a local cultural property.

Key words: Memorial stones, Haeaepyeong Yun, The memorial stones of 

Haeaepyeong Yun, Kim Ik-Gyeom, Kim Man-Jung, Kim J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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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言

誌石1)은 卒去한 人士의 人的事項과 墓의 위치나 坐向 등을 기록하여 墓에 

함께 묻은 石版이나 陶版이다. 

일반적으로 誌石에는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關係, 墓의 位置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同時代의 歷史的 事實

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되는 金石學資料이다.2) 

淸州大學校 博物館에 守藏되고 있는 <海平尹氏誌石>3)은 被葬者인 光源府

院君 金益兼(1614-1636)의 妻인 貞敬夫人 海平尹氏(1617-1689)의 손자인 晩

求窩 金鎭龜(1651-1704)가 숙종 20년(1694) 8월에 西浦 金萬重(1637-1692)이 

撰述한 <先妣貞敬夫人行狀>과 自身이 찬술한 <識文>을 바탕으로 親筆로 磁

版에 書寫하여 製作한 것이다. 

光源府院君은 丙子胡亂(1636)이 일어나자 江華로 들어가 섬을 死守하며 抗

戰하다 城이 함락되자 仙源 金尙容과 別坐 權順長(1607-1637) 및 30여 명의 

追從者와 함께 城의 南門樓에 있던 火藥에 불을 지르고 殉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달리 本格的으로 硏究된 바 없으며, 그의 妻인 貞敬夫人 海平 尹氏에 

대해서도 本格的으로 硏究된 바 없다.

本稿는 <海平尹氏誌石>의 現狀과 誌文4)에 나타나는 內容을 중심으로 確認

 1) 誌石은 구체적으로 墓誌石이라고도 하나 文化財名으로는 一般的으로 ‘誌石’으로 사용되

고 있다. 本稿에서는 形態的으로 사용될 때는 ‘誌石’으로, 內容的으로 사용될 때는 ‘誌文’으

로 통일하고자 한다.

 2) ① 朴文烈, “光源府院君 <金益兼誌石>에 관한 硏究,” ｢人文科學論集｣ 第47輯(2013), 

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33-159.

② 朴文烈, “上黨府院君 <韓明澮誌石>에 관한 硏究,” ｢人文科學論集｣ 第43輯(2011),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63-112.

③ 朴文烈, “<尹鸛誌石>에 관한 硏究에 관한 硏究,” ｢韓國圖書館․情報學會誌｣ 第35輯 

第4號(2004), 大邱: 韓國圖書館情報學會, 65-84. 

④ 朴文烈, “<洪廷命誌石>에 관한 硏究,” ｢韓國圖書館․情報學會誌｣ 第35輯 第1號

(2004), 大邱: 韓國圖書館情報學會, 135-154.

 3) 誌石의 本來 名稱은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이나 本稿에서는 <海平尹氏誌石>으로 統一

하여 使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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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실들을 考察하여 整理함으로써 貞敬夫人 海平尹氏 硏究의 基礎資料로 

이바지하고자 한다.

2.  <海平尹氏誌石>의 形態와 原文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남편인 光源府院君 金益兼5)6)은 조선시대 光海君․仁

祖朝의 殉節者로 本貫은 光山이고 字는 汝南이며, 諡號는 忠正이다.

金興光(光山始祖) - 軾(02) - 佶(03) - 峻(04) - 策(05) - 廷俊(06) - 良鑑(07) - 

義元(08) - 光中(09) - 帶(10) - 珠永(11) – 光存(12) - 大鱗(13) - 璉(14) - 士元(15) 

- 稹(16) - 英利(17) - 鼎(18) - 若采(19) - 問(20) - 鐵山(21) - 國光(22) - 克忸(23) 

- 宗胤(24) - 鎬(25) - 繼輝(26) - 長生(27, 沙溪) - 槃(28, 虛舟) - 益兼(29, 忠正公 

+ 海平尹氏, 貞敬夫人, 16) - ①②

     ① 萬基(30) - 鎭龜(31) - 春澤(32) - 德材(33) – 斗秋(34) …

- 女(31, 仁敬王后 + 肅宗)

     ② 萬重(30) - 鎭華(31) - 龍澤(32) - 大材(33) – 觀秋(34) … 

<表 1> 光山 金益兼의 系譜

 4) 金萬重 撰, 金鎭龜 識,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磁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淸州大學校博物館 所藏.

 5)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釜山: 韓國族譜學會, 

2011), 卷1, 115-116.

“益兼: 字汝南 光海乙卯三月十七日生 仁祖乙亥生員壯元進士一等 丙子上疏請斬虜使書

斥帥 丁丑正月二十二日虜犯江都 約士友編卒伍守城 城陷自焚殉節 享年二十三 腏食江

都忠烈祠․連山忠谷祠 贈領議政光源府院君 諡忠正公兼不祧之典以忠節 命旌閭 墓貞

民里虛舟公墓後寅坐 尤庵宋時烈撰墓表 配海平尹氏 父參判塀[墀] 祖海崇尉文穆公新之 

曾祖文翼公昨 外祖監司南陽洪命元 丁巳九月二十五日生 己巳十二月二十二日卒 墓合

窆 夫人通史書誠道理躬課二子 以扶門戶 男萬重述行狀. <萬基․萬重>.”

 6)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43.

“益兼: 光山人 生壯 贈領議政光源府院君忠正公 父參判槃 子金萬基領敦寧典文衡光城

府院君 贈領議政文忠公 萬重 文壯 判書典文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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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源府院君은 광해군 6년(1614)에 參判을 역임한 父親 虛州 金槃(1580-1640)

과 判書에 追贈된 徐樹(?-?)의 따님인 連山 徐氏(?-?)와의 슬하에서 5男 2女 

중의 次男으로 출생하였다. 조선시대 중기의 政治家로 禮學과 儒學의 巨頭로 

文名이 높았던 沙溪 金長生(1548-1631)은 그의 祖父이며, 丙子胡亂(1636) 때 

斥和論者로서 和議를 반대하고 인조의 御駕를 따라 南漢山城으로 들어가 督戰

御使를 지낸 滄洲 金益熙(1610-1656)7)는 그의 兄이다. 

光源府院君은 인조 13년(1635)에 22세로 生員試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仁祖 

14년(1636)에 成均館에서 儒學을 修業하고 있었다. 당시 後金의 太宗이 국호를 

淸으로 고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春信使로 파견되었던 羅德憲(1573-1640)과 

李廓(1590-1665) 등이 淸朝의 使臣 龍骨大와 함께 귀국하자, 成均館 儒生들과 

함께 淸朝의 慶祝行事에 참가한 使臣과 龍骨大의 誅殺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光源府院君의 이러한 말을 들은 淸朝의 使臣들이 급히 서둘러 돌아갔다는 사실

은 당시의 逸話로도 유명하다. 

光源府院君은 丙子胡亂(1636)이 일어나자 江華로 들어가 섬을 死守하며 抗

戰을 계속하였으나, 戰況이 불리해지고 苦戰을 하던 중에 江華留都大將인 金尙

容(1561-1637)과 함께 南門에 火藥櫃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걸터앉아 自焚하려

고 하였다. 이에 領議政을 역임한 尹昉(1563-1640)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달려와 

애써 만류하였으나 光源府院君은 끝내 金尙容․權順長(1607-1637) 등과 함께 

끝내 自焚하고 말았다.8) 이때 江華에서 殉節한 사람은 모두 30명이 넘었다고 

한다. 

 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孝宗 7年 12月 9(壬午)

日條.

“前吏曹判書金益熙卒 益熙 長生之孫 槃之子也 爲人聰銳 早負才望 善文詞 尤長於疏章 

操筆立成 每於奏對 動引經史 上寵任之 一歲中超拜冡宰 兼典文衡 然持論過峻 性且狷狹 

人以是短之 至是卒 年四十七.”

 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5年 1月 22(壬戌)日條.

“前議政府右議政金尙容死之 亂初 尙容因上敎 先入江都 及賊勢已迫 入分司 將欲自決 

仍上城南門樓 前置火藥 麾左右使去 投火自燒 其一孫․一僕從死 … 生員金益兼 參判槃

之子也 魁司馬 有才名 將母避兵于江都 及賊至 從金尙容於南樓 其母將自裁 招與相訣 

益兼泣曰 吾何忍見母死 遂不去 與之俱焚 … 後皆命贈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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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源府院君은 享年 23세로 江都에서 殉節 이후 仁祖朝에 持平으로 追贈되고 

숙종 즉위년(1674) 8월에는 領議政으로 追贈되고 光源府院君에 追封9)되었으며, 

현종 2년(1661) 4월에 江華의 忠烈祠에 祭享10)11)되고 순조 16년(1816) 8월에는 

不祧와 旌閭의 恩典이 施行되었다.12)

한편 <海平尹氏誌石>의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1617-1689)는 조선시

대 光海君․仁祖․孝宗․顯宗․肅宗朝의 女性知識人으로 光源府院君 金益

兼(1614-1636)의 妻이며 本貫은 善山의 海平이다. 

尹君正(海平始祖) - 萬庇(02) - 碩(03) - 之彪(04) - 珍(05) - 彰(06) - 達成(07) - 延齡(08) 

- 繼丁(09) - 希琳(10) - 忭(11) – 斗壽(12) - 昉(13) - 新之(14) - 墀(15) - ①②③

  ① (世興, 16), ② 世蕃(16), ③ 貞敬夫人(16, + 金益兼, 忠正公, 29) - ④⑤

      ④ 萬基(30) - 鎭龜(31)13) - 春澤(32)14) - 德材(33) – 斗秋(34) …

-   女(31, 仁敬王后 + 肅宗)

      ⑤ 萬重(30) - 鎭華(31) - 龍澤(32) - 大材(33) – 觀秋(34) … 

<表 2>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系譜

 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 7月 22(丙午)日條.

“誌文曰 … 甲寅(1674)荐遭兩大喪 哀慕踰禮 侍御之人莫不歎其誠孝純至 於是正位中

壼 陞判書爲領敦寧府事 封光城府院君 母韓封爲西原府夫人 生員 仁廟朝已贈持平 至

是加贈領議政 後以光城保社勳 追封光源府院君 配尹受夫人眞誥 … (領中樞府事宋時

烈製進).”

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2年 4月 17(丙申)日條.

“以故弼善尹烇․儒生權順長․金益兼從享江都忠烈祠 (忠烈祠卽祀殉節臣金尙容․沈誢․

李時稷․宋時英等諸人之所) … 益兼 故參判槃之子也 游太學 俱有名 金尙容之在南樓也 

兩人亦在樓上 火發自死 後贈憲職 江都士子 以烇死爲未分明 順長等有毋徑死爲嫌 不入

於祠 至是因筵臣兪棨陳白 有是命.”

1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改 2年 4月 20(己亥)日條.

“以故弼善尹烇․禁府都事權順長․生員金益兼 從享江都忠烈祠 (忠烈祠卽祀殉節臣金

尙容․沈誢․李時稷․宋時榮等諸人之所) … 益兼故參判槃之子也 遊太學 俱有名 金尙

容之在南樓也 將自焚 二人在傍 尙容麾使退避 故不去遂同死 後竝贈持平 至是 副提學兪

棨 備陳三人殉節狀 有是命.”

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純祖 16年 8月 15(辛卯)日條.

“命忠正公金益兼 施以不祧旌閭之典 因京外儒疏 吏禮曹覆啓而允之 益兼 丙子江都立慬

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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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敬夫人 海平尹氏는 領議政을 역임하고 海原府院君에 封君된 文靖公 尹斗

壽(1533-1601)의 高孫女이고 領議政을 역임한 文翼公 尹昉(1563-1640)의 曾孫

女이며, 宣祖의 따님인 貞惠翁主(1584-1638)에게 장가를 들어 海嵩尉에 封尉되

고 文章으로 著名한 文穆公 尹新之(1582-157)15)의 孫女이다. 

父親은 仁祖朝의 名臣으로 吏曹參判을 역임한 尹墀(1600-1644)16)이며 母親

은 貞夫人 南陽洪氏(1600-1653)로 京畿監司를 역임한 洪命元(1573-1623)의 따

님이다. 貞敬夫人 海平尹氏는 광해군 9년(1617) 9월 25일에 出生하여 숙종 15년

(1689) 12월 22일에 享年 73세로 卒去하였다.17) 

13)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鎭龜: 字守甫 號晩求窩 孝宗辛卯十二月十一日生 癸丑司馬 庚申登文科 官至崇政大夫

戶曹判書 封光恩君 諡景獻公 甲申十二月二十四日卒 傳遺稿 墓文忠公墓前壬坐 配貞敬

夫人韓山李氏 父持平光稷 辛卯十一月二十七日生 辛丑七月五日卒 墓合祔. <春澤․普

澤․雲澤․民澤․祖澤․福澤․廷澤․濟澤>”

14)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春澤: 字伯雨 號北軒 顯宗庚戌生 卓越文章 俱全才器 大護軍 丁酉四月二十三日卒 贈吏

曹判書成均館祭酒 追封光寧君 諡忠文公 傳文集七卷 醉筆一冊 配貞夫人完山李氏 父參

判貞簡公思永 壬子生 壬申卒 墓文忠公墓右岡丙舍後子坐合窆. <德材․宋正相․許

宇․宋眞相>”

15)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43-144.

“新之: 字는 仲又이고 號는 玄洲이다. 宣祖 壬午(1582)年 12月 15日 生이며 丙申年에 

儀賓으로 선택되어 緩祿大夫海嵩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이다. 孝宗 丁酉(1657)年 5月 3

日에 卒하니 壽가 76歲였다. 諡號는 文穆(敏而好學曰文 中心見貌曰穆)이다. 墓는 高陽郡 

元堂邑 元堂三里 酉坐이다. 神道碑誌는 領議政 李宜顯이 撰하고 玄孫 得和가 謹書하였

으며 領議政 金在魯가 篆書하였다. 行狀은 外曾孫 領敦寧 金萬基가 撰하고 諡狀은 畏齋 

李端夏가 撰하였으며 著述한 文集이 行用되었다. 配尙貞惠翁主 宣祖大王 第二女 仁嬪金

氏出 宣祖甲申(1584)年生 忌仁祖戊寅(1638)年 11月 17日 墓祔 外祖武監察贈領議政 水

原金漢佑 初窆于朔寧佳哉洞 有北渚金瑬撰誌 文穆公撰行狀.”

16)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43-144.

“墀: 字는 君玉이고 號는 河濱이다. 宣祖 庚子(1600)年 12月 5日 生이며 丙辰年에 進士가 

되고 光海 乙未年에 謁聖文乙科에 及第하여 湖堂에 들어가 賜暇讀書하였고 銓郞과 副提

學이 되고 嘉義大夫吏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을 歷

任하였으며 世子左副賓客이었다. 甲申(1644)年 4月 7日에 卒하였다. 墓는 朔寧西面佳哉

洞 艮坐이다. 外孫 領敦寧 金萬基가 行狀을 撰하였으며 著述한 文集이 行用되었다. 配貞

夫人南陽洪氏 宣祖庚子(1600)年生 忌孝宗癸巳(1653)年 2月 1日 墓雙封 父監司命元 祖

進士贈吏參永弼 曾祖縣監逸民 外祖僉知坡平尹民俊.”

17) 현재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墓는 光源府院君 金益兼과 合窆되어 大田廣域市 儒城區 田民



書誌學硏究 第61輯(2015. 3)

- 13 2 -

貞敬夫人 海平尹氏는 光源府院君과의 슬하에 金萬基(1633-1687)18)와 金萬

重(1637-1692)19)의 2男을 두었으며, 金萬基의 長女인 海平尹氏의 孫女는 肅宗

(1661-1720)의 妃인 仁敬王后(1661-1680)이다.

2. 1 <海平尹氏誌石>의 形態

<海平尹氏誌石>의 形態事項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 金萬重(1637-1692) 撰 ; 金鎭龜(1651-1704) 識. -- 

磁版(楷書體). --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年 8月 製作].

全15枚 ; 20.5-21.5 × 15.0-15.6 × 1.3-1.6 ㎝ 內外. 白磁單面墨書.

被傳者: 貞敬夫人 海平尹氏(1617-1689)

版側面: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幾 共十五

所藏處: 淸州大學校博物館

<海平尹氏誌石>의 標題는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이며, 誌文은 夫人의 次

男인 西浦 金萬重 撰述의 <妣貞敬夫人行狀>20)과 孫子인 晩求窩 金鎭龜의 <識

文>으로 合編되어 있다. 전체 15枚에 誌文은 每版의 單面에만 기록되어 있다.

洞 山18-17에 所在되어 있으며, 大田市文化財資料 第7號로 指定․管理되고 있다.

18)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131.

“萬基: 字永淑 號瑞石 仁祖癸酉正月二十三日生 壬辰生進兩試 癸巳文科 庚申贊討逆臣 

策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領敦寧府事兼兩館大提學 [封]光城府院君 丁卯三月十五

日卒 贈議政府領議政 諡文忠公 勤學好文曰文 危身奉上曰忠 肅宗己亥配享顯宗廟庭 蒙

不祧之典 有文集行于世 墓水原郡半月面大夜味里壬坐 尤庵宋時烈撰碑文及墓表 男鎭

龜識 御筆墓表陰記 男鎭圭撰誌文及家狀 李忠文公頤命撰諡狀 配西原府夫人淸州韓氏 

父郡守贈參議有良 祖判官慶生 曾祖司果應文 外祖參判德水李景憲 甲戌十月十五日生 

庚子二月二十四日卒 墓合窆. <鎭龜․鎭圭․鎭瑞․鎭符․仁敬王后(肅宗)․鄭亨晉․

李舟臣>”

19)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16.

“萬重: 字重淑 號西浦 文科壯元 官至崇政大夫禮曹判書兼兩館大提學 忠孝大節 九雲夢

謝氏南征記等傳遺作 諡文孝公 賜旌閭 配貞敬夫人延安李氏. <鎭華․李頤命>”

20) 金萬重 著, ｢西浦先生集｣ 木版本. [發行地不明] : [發行者不明], [發行年不明]. 卷10. 行

狀. ‘先妣貞敬夫人行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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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 <海平尹氏誌石>의 形態

<第02版面>(21.1×15.5×1.6㎝) <第01版面>(21.3×15.6×1.6㎝)

<第04版面>(21.0×15.3×1.5㎝) <第03版面>(21.5×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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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06版面>(20.8×15.3×1.5㎝) <第05版面>(20.6×15.1×1.4㎝)

<第08版面>(20.6×15.0×1.5㎝) <第07版面>(20.9×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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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版面>(20.9×15.1×1.4㎝) <第09版面>(20.5×15.0×1.4㎝)

<第12版面>(21.1×15.4×1.5㎝) <第11版面>(20.7×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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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版面>(21.0×15.1×1.5㎝) <第13版面>(21.0×15.1×1.5㎝)

<第15版面>(20.7×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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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平尹氏誌石>의 第1版은 21.3×15.6×1.6㎝ , 第2版은 21.1×15.5×1.6㎝ , 

第3版은 21.5×15.6×1.6㎝, 第4版은 21.0×15.3×1.5㎝, 第5版은 20.6×15.1×1.4㎝, 

第6版은 20.8×15.3×1.5㎝, 第7版은 20.9×15.3×1.6㎝, 第8版은 20.6×15.0×1.5㎝, 

第9版은 20.5×15.0×1.4㎝, 第10版은 20.9×15.1×1.4㎝, 第11版은 20.7×15.1×1.4㎝, 

第12版은 21.1×15.4×1.5㎝, 第13版은 21.0×15.1×1.5㎝, 第14版은 21.0×15.1×1.5㎝, 

第15版은 20.7×15.0×1.3㎝이다. 

<海平尹氏誌石>의 每版 側面에는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幾 共十五’의 

誌石名과 枚次 및 全體 枚數가 기록되어 있다.

2. 2 <海平尹氏誌石>의 原文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은 西浦 金萬重(1637-1692)과 晩求窩 金鎭龜(1651- 

1704)의 2人에 의하여 撰述되어 있다. 

貞敬夫人 <海平尹氏誌石>의 原文인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와 西浦 金

萬重 撰述의 <先妣貞敬夫人行狀>과의 原文을 對校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海平尹氏1誌>와 <先妣貞敬夫人行狀>의 原文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1版面)21) <先妣貞敬夫人行狀>22)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大夫人姓尹氏系出善山之海平高祖諱斗壽領議政

海原府院君諡文靖曾祖諱昉領議政諡文翼皆有功

德繼稱賢相祖諱新之尙 宣祖女貞惠翁主封海嵩

尉以文名世諡文穆皇考諱墀 仁祖朝名臣官至吏

曺參判妣貞夫人南陽洪氏京畿監司諱命元之女參

判公無他子女貞惠翁主無他孫唯大夫人一人故主

親抱養之口授小學書大夫人聰明夙惠一敎輒上口

主常曰惜哉其爲女子也及稍長衣服飮食不令豐侈

曰他日爲寒士妻豈能長如此比歸我先府君誡之曰

 先妣貞敬夫人行狀

大夫人姓尹氏系出善山之海平高祖諱斗壽領議政

海原府院君諡文靖曾祖諱昉領議政諡文翼皆有功

德繼稱賢相祖諱新之尙 宣祖女貞惠翁主封海嵩

尉以文名世諡文穆皇考諱墀 仁祖朝名臣官至吏

曺參判妣貞夫人南陽洪氏京畿監司諱命元之女參

判公無他子女貞惠翁主無他孫唯大夫人一人故主

親抱養之口授小學書大夫人聰明夙惠一敎輒上口

主常曰惜哉其爲女子也及稍長衣服飮食不令豊侈

曰他日爲寒士妻豈能長如此比歸我先府君誡之曰

21) 金萬重 撰, 金鎭龜 識,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磁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22) 金萬重 著, ｢西浦先生集｣. 木版本. [發行地不明] : [發行者不明], [發行年不明]. 卷10. 行狀. 

‘先妣貞敬夫人行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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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2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爾家禮法家無或違婦道以羞吾其訓誨如此故大夫

人時年十四而甚得夫族稱譽丁丑虜變先府君殉節

江都大夫人方姙娠及月在洪夫人所寓浦口得船免

於禍時先兄纔五歲不肖萬重未離于腹也亂定携二

孤兒歸依父母膝下內左右洪夫人經理家事外奉養

參判公能養志如古孝子得間輒披閱書史以自娛日

益淹博於是參判公殆忘無子之慼而文穆公嘆曰每

與我孫女言頓覺心胸開豁若是男子豈非吾家一大

提學也我皇祖考之喪卜葬於懷德縣之貞民里先府

君祔其後葬師或言其地不利於後嗣參判公疑之謂

爾家禮法家無或違婦道以羞吾其訓誨如此故大夫

人時年十四而甚得夫族稱譽丁丑虜變先府君殉節

江都大夫人方姙娠及月在洪夫人所寓浦口得船免

於禍時先兄纔五歲不肖萬重未離于腹也亂定携二

孤兒歸依父母膝下內左右洪夫人經理家事外奉養

參判公能養志如古孝子得間輒披閱書史以自娛日

益淹博於是參判公殆忘無子之慼而文穆公嘆曰每

與我孫女言頓覺心胸開豁若是男子豈非吾家一大

提學也我皇祖考之喪卜葬於懷德縣之貞民里先府

君祔其後葬師或言其地不利於後嗣參判公疑之謂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3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大夫人曰吾力能改葬意欲遷之畿內俾便孤兒寡婦

節日掃洒爾謂何如對曰風水家說素茫昧難信從葬

先兆諒神理所安且湖中夫族多居之者兒子未長成

前可資其省視不願遷葬也參判公捐世洪夫人病毁

不能省事又無子弟之幹家者大夫人獨與數婢措辦

喪具而衣衾祭奠齊整豐潔無不中禮見者異之其於

後喪亦然自是家事益困至躬自組綉以給朝夕而居

常泰然未見有憂惱容亦不令不肖兄弟知之盖慮其

早汩家人細務有妨於書冊工夫也不肖兄弟幼學無

外傅如小學史略唐詩之屬大夫人自敎之雖其慈愛

大夫人曰吾力能改葬意欲遷之畿內俾便孤兒寡婦

節日掃洒爾謂何如對曰風水家說素茫昧難信從葬

先兆諒神理所安且湖中夫族多居之者兒子未長成

前可資其省視不願遷葬也參判公捐世洪夫人病毁

不能省事又無子弟之幹家者大夫人獨與數婢措辦

喪具而衣衾祭奠齊整豊潔無不中禮見者異之其於

後喪亦然自是家事益困至躬自組綉以給朝夕而居

常泰然未嘗有憂惱容亦不令不肖兄弟知之盖慮其

早汩家人細務有妨於書冊工夫也不肖兄弟幼學無

外傅如小學史略唐詩之屬大夫人自敎之雖其慈愛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4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異甚而課督極嚴恒言汝輩非他人比必他日才學過

於人一等纔得見齒於人人之詬無行者必曰寡婦之

子此言汝宜刻骨不肖兄弟有過必躬執夏楚泣而言

曰汝父以汝兄弟托我而死汝今若是我何面目於地

下乎與其失學而生不如遄死其言之痛切如此先兄

之於文雖得於性而其藝業之夙成大夫人激勵之力

居多而若萬重之昏惷自棄非敎之不至也時經亂未

久書籍苦難得如孟子中庸諸書大夫人皆以粟易之

有賣左氏傳者先兄意甚愛之而見卷帙多不敢問價

大夫人卽斷機中紬以償其直此外固無餘儲也又從

異甚而課督極嚴恒言汝輩非他人比必他日才學過

於人一等纔得見齒於人人之詬無行者必曰寡婦之

子此言汝宜刻骨不肖兄弟有過必躬執夏楚泣而言

曰汝父以汝兄弟托我而死汝今若是我何面目於地

下乎與其失學而生不如遄死其言之痛切如此先兄

之於文雖得於性而其藝業之夙成大夫人激勵之力

居多而若萬重之昏惷自棄非敎之不至也時經亂未

久書籍苦難得如孟子中庸諸書大夫人皆以粟易之

有賣左氏傳者先兄意甚愛之而見卷帙多不敢問價

大夫人卽斷機中紬以償其直此外固無餘儲也又從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5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鄰人爲玉堂吏者借出館中四書詩經諺解皆手自謄

寫而字體精細如貫珠無一畫苟者參判公晩有側室

男而旣歿以從姪爲後大夫人撫而誨之一如不肖兄

弟二弟亦母事之至老人無間言與之分産自擇田之

瘠者與臧獲之老而貧者取之曰吾非苟爲廉名是固

吾所欲也庶弟死又取其孤俾得與諸孫同學是時大

夫人年已耆艾矣而孫兒之從而啓蒙者猶數人盖樂

此而不以爲勞也性旣嗜書老而不廢尤喜觀歷代治

亂名臣言行時時以語子孫而絶不留意於筆札吟詠

其訓誨婦女不越乎麻枲酒漿歲時享祀涖事甚虔旣

鄰人爲玉堂吏者借出館中四書詩經諺解皆手自謄

寫而字體精細如貫珠無一畫苟者參判公晩有側室

男而旣歿以從姪爲後大夫人撫而誨之一如不肖兄

弟二弟亦母事之至老人無間言與之分産自擇田之

瘠者與臧獲之老而貧者取之曰吾非苟爲廉名是固

吾所欲也庶弟死又取其孤俾得與諸孫同學是時大

夫人年已耆艾矣而孫兒之從而啓蒙者猶數人盖樂

此而不以爲勞也性旣嗜書老而不廢尤喜觀歷代治

亂名臣言行時時以語子孫而絶不留意於筆札吟詠

其訓誨婦女不越乎麻枲酒漿歲時享祀涖事甚虔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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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6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傳家事而猶躬親滌器造饌非甚病困不使人代之自

稱未亡後終身被服黲素少涉鮮美未嘗近體不與宴

會不聽音樂先兄旣貴請設壽席而終不許唯於子孫

科慶許設宴張樂曰此固門戶之慶非余一身私喜也

癸巳先兄登第始得祿養萬重亦以乙巳忝竊科名丁

未先兄守二品職大夫人封貞夫人甲寅 仁敬王后

正位長秋先兄推恩疏封大夫人亦陞號貞敬 后之

在幼小育於大夫人所蒙養必以正 后年十一膺選

而周旋應對如成人宮中之人莫不悅服是後先兄每

慮私門之盛滿嘆曰使吾家至此者母親也間隨例謁

傳家事而猶躬親滌器造饌非甚病困不使人代之自

稱未亡後終身被服黲素少涉鮮美未嘗近體不與宴

會不聽音樂先兄旣貴請設壽席而終不許唯於子孫

科慶許設宴張樂曰此固門戶之慶非余一身私喜也

癸巳先兄登第始得祿養萬重亦以乙巳忝竊科名丁

未先兄守二品職大夫人封貞夫人甲寅 仁敬王后

正位長秋先兄推恩疏封大夫人亦陞號貞敬 后之

在幼小育於大夫人所蒙養必以正 后年十一膺選

而周旋應對如成人宮中之人莫不悅服是後先兄每

慮私門之盛滿嘆曰使吾家至此者母親也間隨例謁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7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見輒進規誡稱古昔賢后妃無一毫及於私澤 仁宣

明聖兩聖母雅敬重焉庚申 仁敬王后昇遐平日所

御衣襨器玩未有王子公主可遺者 明聖太母謂宮

人曰吾不忍覩此物今欲盡以與本房其以予意諭之

本房者后妃本家之稱也大夫人對曰 大行雖不幸

無嗣日後國家有螽斯之慶則是亦 大行之子孫留

儲而待之宜無不可天上珎玩豈敢藏置人間宮人復

命 慈聖大加稱賞曰予固知本房之賢必能處此也

上聞之亦曰此士君子之行也丁卯春先兄永違大夫

人膝下大夫人年踰七十矣子孫不忍加以衰服大夫

見輒進規誡稱古昔賢后妃無一毫及於私澤 仁宣

明聖兩聖母雅敬重焉庚申 仁敬王后昇遐平日所

御衣襨器玩未有王子公主可遺者 明聖太母謂宮

人曰吾不忍覩此物今欲盡以與本房其以予意諭之

本房者后妃本家之稱也大夫人對曰 大行雖不幸

無嗣日後 國家有螽斯之慶則是亦 大行之子孫留

儲而待之宜無不可天上珎玩豈敢藏置人間宮人復

命 慈聖大加稱賞曰予固知本房之賢必能處此也

上聞之亦曰此士君子之行也丁卯春先兄永違大夫

人膝下大夫人年踰七十矣子孫不忍加以衰服大夫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8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人問何以不製喪服對曰國俗婦女唯於三年喪具服

期以下只以布帶成服此固期服也大夫人曰長子服

豈比他期遂如禮成服萬重慮大夫人在喪側朝夕哀

泣成疾欲奉侍於其家大夫人泣曰吾雖老病不能與

祭每聞朝夕哭聲則如吾與祭若往爾家尤何以爲懷

且吾見諸孤之面則如見其父若往爾家渠何能數來

見我乎屢請不從雖在哀疚其篤於禮如此是年秋萬

重以言事竄西塞大夫人送之城外曰嶺海之行前脩

所不免行矣自愛勿以我爲念翌年 國有大慶蒙 

恩歸侍未數月而己巳之禍作復詣詔獄尋減死安置

人問何以不製喪服對曰國俗婦女唯於三年喪具服

期以下只以布帶成服此固期服也大夫人曰長子服

豈比他期遂如禮成服萬重慮大夫人在喪側朝夕哀

泣成疾欲奉侍於其家大夫人泣曰吾雖老病不能與

祭每聞朝夕哭聲則如吾與祭若往爾家尤何以爲懷

且吾見諸孤之面則如見其父若往爾家渠何能數來

見我乎屢請不從雖在哀疚其篤於禮如此是年秋萬

重以言事竄西塞大夫人送之城外曰嶺海之行前脩

所不免行矣自愛勿以我爲念翌年--國有大慶蒙

恩歸侍未數月而己巳之禍作復詣詔獄尋減死安置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09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南海而孫男三人繼竄絶島大夫人素有痰喘疾遇寒

輒發自哭先兄連遭憂慼宿證有加至是冬疾旣革矣

而猶訓誡孫曾曰勿以家難而自沮勿謂無用而廢業

所進饌物稍有珍異輒不樂曰吾家飮食初不如是屬

纊前數日諄諄以勤儉飭子孫婦此外唯以一子三孫

在瘴鄕爲言餘無所繫念者嗚呼痛哉始先兄以大夫

人年老預造百歲衣大夫人知之謂曰丁丑之喪無財

不得自盡多矣今豈可於我有加哉對以前後家事之

不同大夫人曰吾亦豈不知此但同穴而葬厚薄相懸

吾心豈得安乎至是諸孫之奉斂襚者不用紅紫華綵

南海而孫男三人繼竄絶島大夫人素有痰喘疾遇寒

輒發自哭先兄連遭憂慼宿證有加至是冬疾旣革矣

而猶訓誡孫曾曰勿以家難而自沮勿謂無用而廢業

所進饌物稍有珍異輒不樂曰吾家飮食初不如是屬

纊前數日諄諄以勤儉飭子孫婦此外唯以一子三孫

在瘴鄕爲言餘無所繫念者嗚呼痛哉始先兄以大夫

人年老預造百歲衣大夫人知之謂曰丁丑之喪無財

不得自盡多矣今豈可於我有加哉對以前後家事之

不同大夫人曰吾亦豈不知此但同穴而葬厚薄相懸

吾心豈得安乎至是諸孫之奉斂襚者不用紅紫華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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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10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參遺意也大夫人生於萬曆丁巳九月二十五日終於

己巳十二月二十二日享年七十三孫男鎭華曾孫春

澤等奉靈柩啓先府君之兆而合葬焉實庚午二月二

十二日也大夫人性慈多恕撫子孫使婢僕常過於恩

愛而端方峻潔皎然有烈丈夫之風先兄嘗宰畿邑以

邑殘俸薄奉養不豐爲嘆大夫人曰幸蒙 國恩堗煖

食飽此猶不足於何而足汝能盡心職事爲養顧不厚

歟孫男鎭龜之爲監司營下倅以大夫人生日援舊例

送幣其人固通家子人皆謂義無可辭而終不受焉末

俗巧詐吏譯市井專事圖囑居官者之尊屬婦女尤其

參遺意也大夫人生於萬曆丁巳九月二十五日終於

己巳十二月二十二日享年七十三孫男鎭華曾孫春

澤等奉靈柩啓先府君之兆而合葬焉實庚午二月二

十二日也大夫人性慈多恕撫子孫使婢僕常過於恩

愛而端方峻潔皎然有烈丈夫之風先兄嘗宰畿邑以

邑殘俸薄奉養不豊爲歎大夫人曰幸蒙 國恩堗煖

食飽此猶不足於何而足汝能盡心職事爲養顧不厚

歟孫男鎭龜之爲監司營下倅以大夫人生日援舊例

送幣其人固通家子人皆謂義無可辭而終不受焉末

俗巧詐吏譯市井專事圖囑居官者之尊屬婦女尤其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11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行賂之要路而自不肖兄弟從宦以來無或有小紙至

於大夫人眼前者卽此而可推其餘矣若其處阨窮而

不悶履尊榮而不驕遭罹奇禍人所不堪而安於義命

不撓不沮則不但天稟之過人其博覽稽古之力不可

誣也是以親戚鄰黨視之若嚴師咸以爲表式而其發

言處事動合義理用能裨補 陰化光承 睿獎此尤

近代閨閤所罕聞而古所稱女子而士行者我大夫人

實無愧焉傳曰積善之家必有餘慶書曰滿招損謙受

益若我大夫人者其於積善受益之道宜無所不合矣

而自丁丑崩城之慟備嘗艱苦至於甲寅可謂極榮而

行賂之要路而自不肖兄弟從宦以來無或有小紙至

於大夫人眼前者卽此而可推其餘矣若其處阨窮而

不悶履尊榮而不驕遭罹奇禍人所不堪而安於義命

不撓不沮則不但天稟之過人其博覽稽古之力不可

誣也是以親戚鄰黨視之若嚴師咸以爲表式而其發

言處事動合義理用能裨補 陰化光承 睿獎此尤

近代閨閤所罕聞而古所稱女子而士行者我大夫人

實無愧焉傳曰積善之家必有餘慶書曰滿招損謙受

益若我大夫人者其於積善受益之道宜無所不合矣

而自丁丑崩城之慟備嘗艱苦至於甲寅可謂極榮而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12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其憂反有甚於窮約時未幾 先后上賓以我先伯氏

之純孝不克終養而數年之間時事大變子孫分離爲

世所哀此先民所以不能無疑於報施之天者也雖然

世之享有頑福終身佚樂富厚而死之日人無稱焉者

此固大夫人之所羞也大夫人育二男長卽先兄萬基

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曾經兵曹判書兼大提學先

兄歷職崇顯而大夫人未嘗有喜色及典文衡乃嘆曰

吾以一婦人敎汝兄弟常恐固陋無聞爲先人羞辱今

而後庶幾免之矣其季卽不肖萬重先兄娶郡守韓有

良女有四男三女男長鎭龜次鎭圭皆及第次鎭瑞次

其憂反有甚於窮約時未幾 先后上賓以我先伯氏

之純孝不克終養而數年之間時事大變子孫分離爲

世所哀此先民所以不能無疑於報施之天者也雖然

世之享有頑福終身佚樂富厚而死之日人無稱焉者

此固大夫人之所羞也大夫人育二男長卽先兄萬基

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曾經兵曹判書兼大提學先

兄歷職崇顯而大夫人未嘗有喜色及典文衡乃歎曰

吾以一婦人敎汝兄弟常恐固陋無聞爲先人羞辱今

而後庶幾免之矣其季卽不肖萬重先兄娶郡守韓有

良女有四男三女男長鎭龜次鎭圭皆及第次鎭瑞次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13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鎭符未冠 仁敬王后於姊妹行居長次適鄭亨晉次

適李舟臣萬重娶判書李殷相女生一男一女男鎭華

進士女適及第李頤命鎭龜男春澤普澤雲澤餘幼鎭

圭鎭瑞鎭華鄭享晉李頤命普澤出皆幼萬重積惡於

有生之前生不識嚴親面目墮地於亂離之際劬勞之

恩百倍常人而愚無知識狎於恩愛其所以承顔順色

率多乖戾分外榮宦旣非所以悅親而猖狂愚暗蹈履

機穽以遺我大夫人終身之慼不孝之罪上通於天而

猶不能刎頸刳腹以謝鬼神惴惴然偸生於瘴海栫棘

之中嗚呼痛矣顧念皓天不復而餘喘待盡誠恐我大

鎭符未冠 仁敬王后於姊妹行居長次適鄭亨晉次

適李舟臣萬重娶判書李殷相女生一男一女男鎭華

進士女適及第李頤命鎭龜男春澤普澤雲澤餘幼鎭

圭鎭瑞鎭華鄭享晉李頤命普澤出皆幼萬重積惡於

有生之前生不識嚴親面目墮地於亂離之際劬勞之

恩百倍常人而愚無知識狎於恩愛其所以承顔順色

率多乖戾分外榮宦旣非所以悅親而猖狂愚暗蹈履

機穽以遺我大夫人終身之慼不孝之罪上通於天而

猶不能刎頸刳腹以謝鬼神惴惴然偸生於瘴海栫棘

之中嗚呼痛矣顧念皓天不復而餘喘待盡誠恐我大



 貞敬夫人 <海平尹氏誌石>에 관한 硏究

- 14 1 -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14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夫人嘉言懿行漸就晻昧無以垂範後昆茲敢抑哀忍

痛手錄言行一通分寫數紙以遺諸姪而性本昏塞無

以善觀志行加以精神銷亡掛一滿十不肖罪戾到此

益大矣記得大夫人嘗閱近代碑誌病其稱婦德大過

曰閨門之內人所不知秉筆者只憑家狀故其言尤不

足徵不然何東方賢媛之多也此言琅然猶若在耳今

於述德之文不敢爲一字文飾無寧失之於太簡者盖

追我大夫人平昔之雅志也庚午八月日不肖孤哀男

萬重泣血謹述

 叔父在世時手錄祖妣言行爲狀詳悉懇側而無

夫人嘉言懿行漸就晻昧無以垂範後昆茲敢抑哀忍

痛手錄言行一通分寫數紙以遺諸姪而性本昏塞無

以善觀志行加以精神銷亡掛一滿十不肖罪戾到此

益大矣記得大夫人嘗閱近代諀誌病其稱婦德大過

曰閨門之內人所不知秉筆者只憑家狀故其言尤不

足徵不然何東方賢媛之多也此言琅然猶若在耳今

於述德之文不敢爲一字文飾無寧失之於太簡者盖

追我大夫人平昔之雅志也庚午八月日不肖孤哀男

萬重泣血謹述 <卷10. 行狀. 01A-08A.>

<識文>[以下無錄]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15版面) <先妣貞敬夫人行狀>

 一字溢美盖體祖妣平昔雅志也世之爲碑誌者

 之憑家狀而於婦人則尤無足徵今若舍此狀而

 別求於人徒爲文具亦非遺意玆謹以狀書磁爲

 誌云甲戌八月日孫男鎭龜謹識

<海平尹氏誌石>의 構成은 夫人의 차남인 西浦 金萬重의 <先妣貞敬夫人行

狀>과 손자인 晩求窩 金鎭龜의 <識文>을 중심으로 文段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다. 誌文의 內容에 있어서도 <識文>의 부분을 제외하면 <海平尹氏誌石>은 

西浦 金萬重 撰述의 <先妣貞敬夫人行狀>과는 題名과 3處에 걸친 字句 및 2處

에 걸친 隔間의 差異가 있을 뿐 별로 차이가 없다.

題名은 <先妣貞敬夫人行狀>에서 誌文의 形式을 갖춘 <貞敬夫人海平尹氏

墓誌>로 改題되었으며, 字句의 경우 3處의 ‘豊(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先妣貞敬夫人行狀>에서 隔間된 1處는 지문에서 隔間되지 않고 있으며, 誌文

에서 隔間되지 않은 1處는 <先妣貞敬夫人行狀>에서 올바르게 隔間되고 있다. 

따라서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에는 製作者인 晩求窩 金鎭龜의 ‘만약 叔父

가 찬술한 行狀을 버리고 다른 作者에게 誌文의 撰述을 請託한다면, 한갓 文具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遺志를 받드는 일이 아닐 것이다(今若舍此狀而別求於人徒

爲文具亦非遺意)’고 述懷한 점에서 繼志述事와 述而不作의 思想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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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誌文의 撰者와 誌石의 製作者

3 . 1 誌文의 撰者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의 撰者는 被葬者의 次男인 西浦 金萬重(1637-1692)

이다.

西浦는 仁祖․孝宗․顯宗․肅宗朝의 文臣․小說家로 本貫은 光山이고 

兒名은 船生이며, 字는 重淑이고 號는 西浦이며 諡號는 文孝이다. 禮學의 대가

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의 曾孫이고 光源府院君 金益謙(1614-1636)의 遺

腹子23)이며, 光城府院君 金萬基(1633-1687)24)의 弟이고 肅宗의 妃인 仁敬王

后25)의 叔父이다. 母親인 貞敬夫人 海平尹氏(1617-1689)26)는 海原府院君 尹斗

23) 金鎭圭 著, ｢竹泉集｣. 木版本. [發行地不明] : [發行者不明], [英祖 49(1773)序]. 卷35. 

行狀. ‘叔父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知

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文元公沙溪先生諱長生 … 其季吏曹參判諱槃 忠厚正直 嘗斥碩烓等之誣金文正 以明

尊周大義 其第三子諱益兼 有美質儁材 蚤冠生員 丁丑建虜之寇江都 糾士友協官軍城守 

及將陷 從仙源金公自焚 … 生員公娶海平尹氏 吏曹參判諱墀之女 海嵩尉諱新之其祖也 

生員公之立慬也 尹夫人方孕府君 而以在母氏所寓外村 不得相聞 附海船免兵禍 以其年

二月十日生府君於船中 時我先考纔五歲 ….”

24)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131.

“萬基: 字永淑 號瑞石 仁祖癸酉正月二十三日生 壬辰生進兩試 癸巳文科 庚申贊討逆臣 

策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領敦寧府事兼兩館大提學 [封]光城府院君 丁卯三月十五

日卒 贈議政府領議政 諡文忠公 勤學好文曰文 危身奉上曰忠 肅宗己亥配享顯宗廟庭 蒙

不祧之典 有文集行于世 墓水原郡半月面大夜味里壬坐 尤庵宋時烈撰碑文及墓表 男鎭龜

識 御筆墓表陰記 男鎭圭撰誌文及家狀 李忠文公頤命撰諡狀 配西原府夫人淸州韓氏 父

郡守贈參議有良 祖判官慶生 曾祖司果應文 外祖參判德水李景憲 甲戌十月十五日生 庚子二

月二十四日卒 墓合窆. <鎭龜․鎭圭․鎭瑞․鎭符․仁敬王后(肅宗)․鄭亨晉․李舟臣>”

25) 仁敬王后(1661-1680): 조선 제19대 國王 肅宗의 正妃로 本貫은 光山이며, 沙溪 金長生의 

4대손인 光城府院君 金萬基의 따님이다. 현종 11년(1670) 10세 때 世子嬪으로 揀擇되어 

義洞 別宮에 들어갔고 이듬해(1671) 3월에 王世子嬪으로 冊封되었다. 현종이 薨去(1674)

하고 肅宗이 즉위하면서 王妃가 되고 숙종 2년(1676)에 正式으로 王妃의 冊命을 받았다. 

숙종 6년(1680) 10월에 天然痘(痘患)의 症勢가 보였는데, 이때 숙종도 天然痘를 겪지 않아

서 藥房都提調 領議政 金壽恒의 건의에 의하여 王은 昌德宮으로 移御하였다. 王妃는 

發病 8일 만에 慶德宮에서 薨去하였다. 慶德宮 永昭殿에 位牌가 奉安되고 陵은 高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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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1533-1601)27)의 4대손이고 文翼公 尹昉(1563-1640)28)의 曾孫女이며, 文穆

公 尹新之(1582-157)29)의 孫女이고 吏曹參判 尹墀(1600-1644)30)의 따님이다.

있는 翼陵이다. 所生으로 2女가 있었으나 早卒하였다. 숙종 39년(1713)에 ‘光烈’의 尊號가, 

경종 2년(1722)에 ‘孝莊明顯’의 徽號가, 영조 29년(1753)에 ‘宣穆’의 尊號가, 정조 즉위년

(1776)에 ‘惠聖’의 尊號가 각각 올려졌다.

26) 金萬重 著, ｢西浦先生集｣ 卷10, 行狀 ‘先妣貞敬夫人行狀’條.

“大夫人姓尹氏 系出善山之海平 高祖諱斗壽 … 庚午八月日 不肖孤哀男萬重泣血謹述.”

27)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36-139.

“斗壽: 字는 子仰이고 號는 梧陰이다. 中宗 癸巳年(1533) 9月 1日 生이며 聽松 成先生과 

履素齋 李公의 門人으로서 乙卯年 生員試에 壯元하고 明宗 戊午式年에 文乙科에 及第하

여 翰林과 弘文館正字와 吏曹銓郞․議政府郎官과 舍人 等을 거쳐 修撰에 登用되고 吏

曹․工曹․戶曹․刑曹參判을 지내고 大司成을 歷任 1577年 謝恩使로 明나라에 다녀와 

都承旨가 되었다. 1579年 延安府使로 善政을 베풀어 表裏를 下賜받았고 漢城府左尹․副

摠管․刑曹參判 등을 거쳐 全羅道․黃海道觀察使와 同知中樞府事를 지냈고 1590年 宗

系辨誣의 功으로 光國功臣이 되고 海原府院君에 封君되었으며 刑曹判書․大司憲․戶曹

判書에 轉任, 1591年 建儲問題로 鄭澈과 함께 流配, 1592年 壬亂이 일어나자 起用되어 

王을 扈從 御營大將이 되고 右議政에 이어 左議政에 올랐으며 平壤이 危急해지자 咸興으

로 蒙塵하자는 朝議를 반대하고 義州로 갈 것을 주장하여 실현하니 後에 咸興이 함락되자 

그의 先見之明을 칭찬받았다. 1594年 世子를 侍從․南下하여 三道體察使가 되고 이듬해 

判中樞府事로 王妃를 海州로 侍從했다. 己亥(1599)年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領議政

에 오르고 世子師이다. 宣祖 辛丑年(1601) 4月 7日에 卒하였으며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

功臣에 追錄되고 諡號는 文靖(勤學好問曰文 柔德安衆曰靖)이다. 墓는 梧陰里 海澄公墓

後 酉坐이다. 有表는 天使 朱之蕃이 書하고 神道碑誌는 簡易 崔岦이 撰하였으며 皇明學

士 汪煇가 書하고 仙源 金尙容이 篆書하여 象村 申欽이 陰記하고 五世孫 汲이 謹書하였

다. 弟 根壽가 行狀과 誌銘을 撰하였다. 著述한 文集․平壤志․箕子志․延安志․成仁錄 

等이 行用되었다. 配貞敬夫人 昌原黃氏 中宗己亥年(1539)生 宣祖 壬辰年(1592) 5月 21

日卒 墓祔 父參奉大用 祖監司琦 曾祖武判書莊武公衡 外祖判書溫陽鄭百朋.”

28)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36-138.

“昉: 字는 可晦이고 號는 穉川이다. 明宗 癸亥年(1563) 6月 22日 生이며 牛溪․栗谷 兩先

生에 學問을 닦고 壬午年에 進士가 되고 宣祖戊子 式年에 文丙科에 及第하여 翰林과 

三司 東壁銓郞을 歷任하였으며 辛丑年(1601)에 아버지께서 卒하자 海昌君에 襲封되고 

여러 要職을 거쳐 丁卯年(1627)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領議政에 世子師가 되고 耆社

에 들어가 庚辰年(1640) 8月 8日에 卒하니 壽가 78歲이며 諡號는 文翼(剛柔相濟曰文 

思慮深遠曰翼)이다. 墓는 梧陰里 先塋 壬坐이다. 神道碑誌는 澤堂 李植이 撰하고 孫男 

墀가 謹書하였으며 參贊 金光煜이 篆書하고 男 新之가 表面을 쓰고 行狀을 撰하였다. 

諡狀은 浦渚 趙翼이 撰하였고 著述한 文集이 行用되었다. 配貞敬夫人 淸州韓氏 明宗 

壬戌年(1562)生 忌宣祖癸卯年(1603) 7月 15日 墓祔 父判官漪 祖淸原尉景祿 曾祖府使承

權 外祖府尹全州李楫.”



書誌學硏究 第61輯(2015. 3)

- 14 4  -

西浦는 인조 15년(1637)에 父親이 丙子胡亂(1636) 때에 江華에서 殉節하여 遺

腹子로 出生31)하여, 兄 瑞石 金萬基(1633-1687)와 함께 母親 海平尹氏(1617-1689)

의 남다른 家庭敎育으로 成長하였다. 海平尹氏는 본래 家學이 있어 두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항상 걱정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모든 정성

을 쏟는 한편 窮塞한 살림에도 자식들이 필요한 書籍을 구입할 때는 값의 高下를 

묻지 않고 이웃에 사는 弘文館 胥吏를 통해 書籍을 빌려 손수 謄書하여 敎本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小學｣․｢史略｣․｢唐律｣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다. 

西浦는 母親 海平尹氏로부터 엄격한 訓導를 받고 효종 원년(1650)에 14세로 

進士初試에 합격32)하고 효종 3년(1652)에 進士試에 합격33)하였으며, 이어서 

29)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43-144.

“新之: 字는 仲又이고 號는 玄洲이다. 宣祖 壬午年(1582) 12月 15日 生이며 丙申年에 

儀賓으로 선택되어 緩祿大夫海嵩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이다. 孝宗 丁酉年(1657) 5月 

3日에 卒하니 壽가 76歲였다. 諡號는 文穆(敏而好學曰文 中心見貌曰穆)이다. 墓는 高陽

郡 元堂邑 元堂三里 酉坐이다. 神道碑誌는 領議政 李宜顯이 撰하고 玄孫 得和가 謹書하

였으며 領議政 金在魯가 篆書하였다. 行狀은 外曾孫 領敦寧 金萬基가 撰하고 諡狀은 

畏齋 李端夏가 撰하였으며 著述한 文集이 行用되었다. 配尙貞惠翁主 宣祖大王 第二女 

仁嬪金氏出 宣祖甲申年(1584)生 忌仁祖戊寅年(1638) 11月 17日 墓祔 外祖武監察贈領

議政 水原金漢佑 初窆于朔寧佳哉洞 有北渚金瑬撰誌 文穆公撰行狀.”

30) 尹鎭燮 編, ｢海平尹氏大同譜｣ (서울: 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第1卷, 143-144.

“墀: 字는 君玉이고 號는 河濱이다. 宣祖 庚子年(1600) 12月 5日 生이며 丙辰年에 進士가 

되고 光海 乙未年에 謁聖文乙科에 及第하여 湖堂에 들어가 賜暇讀書하였고 銓郞과 副提

學이 되고 嘉義大夫吏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을 歷

任하였으며 世子左副賓客이었다. 甲申年(1644) 4月 7日에 卒하였다. 墓는 朔寧西面佳哉

洞 艮坐이다. 外孫 領敦寧 金萬基가 行狀을 撰하였으며 著述한 文集이 行用되었다. 配貞

夫人南陽洪氏 宣祖庚子年(1600)生 忌孝宗癸巳年(1653) 2月 1日 墓雙封 父監司命元 祖

進士贈吏參永弼 曾祖縣監逸民 外祖僉知坡平尹民俊.”

31) 金鎭圭 著, ｢竹泉集｣. 木版本. [發行地不明] : [發行者不明], [英祖 49(1773)序]. 卷35. 

行狀. ‘叔父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知

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文元公沙溪先生諱長生 … 其季吏曹參判諱槃 忠厚正直 嘗斥碩烓等之誣金文正 以

明尊周大義 其第三子諱益兼 有美質儁材 蚤冠生員 丁丑建虜之寇江都 糾士友協官軍城

守 及將陷 從仙源金公自焚 … 生員公娶海平尹氏 吏曹參判諱墀之女 海嵩尉諱新之其祖

也 生員公之立慬也 尹夫人方孕府君 而以在母氏所寓外村 不得相聞 附海船免兵禍 以其

年二月十日生府君於船中 時我先考纔五歲 ….”

32)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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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6년(1665)에 庭試文科에 及第34)하여 出仕를 시작하였다. 현종 7년(1666)에 

正言을 역임35)하고 이듬해(1667) 持平․修撰 등을 역임36)37)하였으며, 현종 9년

(1668)에는 經書校正官․校理 등을 역임38)하였다. 현종 12년(1671)에는 暗行

御史로 京畿道의 賑政得失을 조사하기 위해 派遣39)된 뒤 돌아와 副校理를 

역임40)하는 등 현종 15년(1674)까지 獻納․副修撰․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숙종 원년(1675)에 同副承旨로 있을 때41) 당시 형 金萬基는 2품직에 

올라 있고 그의 姪女는 王妃42)이었으나 仁宣大妃(1618-1674)의 喪服問題43)로 

“… 十六中進士一等 時尙未娶 人皆稱金氏有子 當試院揭號 諸考官欲以府君置首選 尹

公履之曰 此子才地 固合首選 而年甚少 宜與惜福 盖尹公是海嵩公之兄 故止之 府君稍長 

才益超軼 欲追古作者之遺軌 而不屑於時文 然戰藝亦屈人 ….”

33)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十六中進士一等 時尙未娶 人皆稱金氏有子 當試院揭號 諸考官欲以府君置首選 尹

公履之曰 此子才地 固合首選 而年甚少 宜與惜福 盖尹公是海嵩公之兄 故止之 府君稍長 

才益超軼 欲追古作者之遺軌 而不屑於時文 然戰藝亦屈人 ….”

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6年 4月 12(戊辰)日條.

“設庭試取士 賜金萬重等十一人 文科出身 金孝淸等四百二十六人 武科出身.”

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7年 11月 6(壬午)日條.

“以李尙眞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端相爲執義 崔攸之爲司諫 … 金萬重爲正言 李

之翼擢爲東萊府使 ….”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8年 4月 5(己酉)日條.

“以金萬重爲持平 李端夏爲副校理 鄭載嵩爲文學 閔維重爲副提學.”

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8年 8月 15(丁亥)日條.

“以權格爲獻納 李有相爲副校理 李翊相․吳始復爲副修撰 金萬重爲修撰 崔攸之爲校理 

慶最爲正言.”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9年 10月 7(壬申)日條.

“以金佐明爲工曹判書 南二星爲副應敎 權格爲執義 金萬重爲校理 洪柱國爲副修撰 尹敬

敎爲司書 ….”

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12年 9月 14(壬戌)日條.

“分遣暗行御史金萬重․申晸․李嵆․趙威鳳等 廉察京畿三南賑政得失.”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12年 12月 6(癸未)日條.

“以金萬重爲副校理 尹搢爲獻納 特除尹敬敎爲宜寧縣監 ….”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閏5月 19(丙午)日條.

“特陞執義吳挺昌爲同副承旨 政院以與左承旨鄭晳相避啓稟 上命仍任執義 以金萬重爲

同副承旨 宋昌爲右副承旨.”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卽位年 8月 23(甲寅)日條.

“王世子卽位於仁政門 尊王妃爲王大妃 以嬪金氏爲王妃 頒敎 大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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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禮訟에서 南人이 승리하여 西人이 失脚하자 西浦도 官爵이 削奪되는 비

운44)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南人의 許積(1610-1680)과 尹鑴(1617-1680) 

등이 賜死된 庚申大黜陟(1680)에 앞서 숙종 5년(1679)부터 禮曹參議로 政界에 

復歸45)하여 숙종 9년(1683)에 工曹判書를 거쳐46) 大司憲에 除授47)되었으나, 

당시 司憲府의 趙持謙(1639-1685)․吳道一(1645-1703) 등의 還收의 請을 비난

하다가 遞職되었다. 숙종 12년(1686)에 大提學에 除授48)되었으나, 이듬해(1687)

에 다시 淑儀 張氏 一家를 둘러싼 言事의 사건에 연루되어 義禁府에서 推鞠을 

받고 下獄되었다가 宣川으로 流配49)되었다. 그 뒤 숙종 14년(1688) 11월에 配所에

서 放還50)되었으나 3개월 뒤인 숙종 15년(1689) 2월에 執義 朴鎭圭(1633-1692)

43)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九月 遷寧陵 府君與館僚 上箚請羣臣望哭之服依古禮冠裳緦麻之制 又入對申論 上

難之 ….”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14年 9月 14(庚辰)日條.

“上召右議政金壽興曰 金萬重事 極爲無據 所以拿問 欲得指嗾之人 更思之 則若未究得 

反傷事體 金萬重遠竄 且此論必出於李䎘 䎘亦爲遠竄 ….”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5年 12月 10(辛未)日條.

“以李堂揆爲大司憲 李壽曼․申厚命爲掌令 任堂爲持平 姜銑爲校理 … 閔就道爲承旨 

金萬重爲禮曹參議.”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4月 2(甲戌)日條.

“以南龍翼爲左參贊 南二星爲禮曹判書 李端夏爲大司憲 李秀彦爲承旨 金萬重爲工曹判

書 趙持謙爲副提學.”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9月 3(辛未)日條.

“以金萬重爲大司憲兼弘文提學 南龍翼爲藝文提學 張善沖爲承旨 安縝爲大司諫 李秀彦

爲大司成 ….”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2年 9月 17(戊戌)日條.

“以嚴緝爲執義 李宜昌爲持平 金萬重爲大提學 李世白爲大司諫 金昌集爲獻納 尹搢爲副

提學 ….”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3年 9月 12(丁亥)日條.

“竄金萬重于宣川 萬重囚繫多日 屢被嚴問 而終無所引 故遂有是命 萬重曾在顯廟朝 言

許積之不可相而被謫 今又以師錫事被謫 世皆稱其敢言 政院․玉堂請對救解 上震怒嗔

斥 諸臣悚慄 毋敢有盡言者.”

5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4年 11月 3(壬申)日條.

“引見大臣․備局諸宰 … 領議政金壽興又上箚 請釋九萬 仍言金萬重家有老母 情理矜憐

之狀 上答曰 箚辭至此 南九萬特令削黜放送 呂聖齊削職 金萬重負犯可惡 而編配經年 

母子情理 與他有異 特爲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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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掌令 李允修(1653-1693) 등의 論劾으로 極邊에 安置되었다가 곧 이어서 南

海에 圍籬安置51)52)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母親 海平尹氏는 아들의 安危를 걱정

하던 끝에 病으로 卒去하고 孝誠이 지극했던 西浦도 母親의 葬禮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53) 숙종 18년(1692)에 南海의 謫所에서 享年 56세로 卒去54)55)하고 말았

다. 숙종 20년(1694)에 그의 官爵이 復舊56)되고 숙종 32년(1706)에 孝行의 旌表

가 내려지기도57) 하였다. 

西浦는 비록 末年에 不運한 流配生活로 일생을 마쳤으나, 生涯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勸力의 비호를 받아 得意의 시절을 보냈다. 본래 총명한 재능을 타고나

기도 하였으나 家門의 훌륭한 전통으로 인해 그의 學問도 상당한 境地를 성취하

였으며, 그가 종종 朱子의 論理를 비판하고 佛敎用語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은 

背景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다.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閏3月 7(甲辰)日條.

“上曰 萬重罪狀 萬死無惜 而豈無參酌之道乎 絶島圍籬安置 黯曰 金鎭華情狀雖可惡 子

爲父隱 宜在寬恕 上曰 其放之 ….”

52)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府君則命栫棘絶島 乃配嶺南之南海 ….”

53)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是冬 尹夫人卽世 府君號痛如不欲生 設位所寓 朝夕臨饋 島人傷歎之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8年 4月 30(己酉)日條.

“前判書金萬重 卒於南海謫所 年五十六 萬重字重叔 萬基之弟也 爲人淸修蘊藉 孝友甚

篤 立朝言議侃侃 消長之際 尤著鯁直 廉介絶人 位至崇品 寒素如儒生 以王妃近戚 彌自

謙畏 避遠權要 力辭兩銓文衡 不拜 世以是多之 文詞警拔 詩尤古雅 不作近世粗俗語 而

亦晦匿不自見 人以其天資近道 而未能用工學問爲恨 在謫遭母喪 不得奔赴 哀號成疾而

卒 一時莫不悲傷之.”

5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補 18年 4月 30(己酉)日條.

“前判書金萬重 卒於南海謫所 萬重工文辭篤於孝友 以善事母稱 然全無識見 居肺腑 持論

極峻 附麗勳貴 攻淸議甚力 爲師命所慫慂 以其誣悖之言 率爾上聞 以爲禍士流之計 父子被

刑 謫海島 遭母喪 不得奔赴 至是卒 再傳而又生凶逆 闔門被戮 世以爲萬重峻黨議之報云.”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10(丁丑)日條.

“上命復前判書金萬重官爵.”

5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2年 2月 27(丙辰)日條.

“禮曹判書李頣命請對白曰 … 頣命又陳故相臣閔鎭長 有孝友至行 請特加旌表 上命問于

大臣 他日三公俱入對 皆言 孝行卓異 宜獎 崔錫鼎又言李景奭之有孝行 金昌集陳金萬重

之孝行 上命三臣 竝加旌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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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浦는 ‘國文歌辭禮讚論’ 등의 文學理論을 통하여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의 말을 통해 詩文을 짓는다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漢文을 ‘他國之言’으로 간주하고 松江 鄭澈(1536-1593)의 <思美人曲> 등의 한

글가사를 屈原의 <離騷>에 견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開明意識은 卓見이 

아닐 수 없다. 西浦의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國字意識’과 스스로 <九雲夢>과 

<謝氏南征記> 등의 國文小說을 창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西浦의 文學思想은 

惺所 許筠(1569-1618)을 계승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實學派 文學을 탄생시키는 

橋梁的 역할을 훌륭하게 완수한 進步的 文學思想으로 評價되고 있다.

3 . 2 誌石의 製作者

<海平尹氏誌石>의 <識文>의 撰述과 誌石의 製作者는 被葬者의 孫子인 晩

求窩 金鎭龜(1651-1704)이다. 晩求窩는 조선시대 孝宗․顯宗․肅宗朝의 文臣

으로 本貫은 光山이고 字는 守甫이며, 號는 晩求窩이고 諡號는 景獻이다. 領敦寧

府事 光城府院君 金萬基의 아들이고 仁敬王后(肅宗妃, 1661-1680)의 오빠이다. 

晩求窩는 효종 2년(1651)에 光城府院君 金萬基와 西原府夫人 淸州韓氏(1634- 

1720)와의 膝下에서 4男 3女 중의 長男으로 출생58)하였다. 

현종 14년(1673)에 司馬試에 급제하고 이듬해(1674) 成均館 儒生으로서 衰姪

의 制度로 成服할 것을 上疏59)하였으며, 숙종 6년(1680)에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60)하여 檢閱에 除授되어 史官이 되어 ｢顯宗實錄｣ 修撰에 참여하였다. 이어

서 숙종 7년(1681)부터 숙종 9년(1683)까지 持平․正言․副修撰․獻納․修

撰․副校理․校理․吏曹佐郞․副應敎․應敎․執義․司諫․承旨 등의 관직

58)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鎭龜: 字守甫 號晩求窩 孝宗辛卯十二月十一日生 癸丑司馬 ….”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改 15年 2月 27(辛酉)日條.

“副提學李端夏等上箚 請於臣僚成服時 用古禮衰絰之制 … 館學生金鎭龜等亦陳疏 請命

百官以衰絰成服 上答之如玉堂箚批.”

60)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鎭龜: 字守甫 號晩求窩 孝宗辛卯十二月十一日生 癸丑司馬 庚申登文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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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임하고 숙종 10년(1684)에 慶尙道觀察使와 承旨를 역임61)62)하였으며, 숙

종 13년(1687)까지 承旨․大司諫․全羅道觀察使 등을 역임63)64)65)하였다. 

숙종 15년(1689)에 己巳換局에 의하여 南人이 執權하자 金錫胄(1634-1684)

와 함께 가혹한 수법으로 南人을 숙청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숙종 20년(1694)에 

甲戌換局으로 西人이 집권할 때까지 아우 金鎭圭와 함께 濟州道에 圍籬安置66)

되었다. 甲戌換局(1694)으로 西人이 집권하자 유배에서의 放還과 敍用67)이 허

락되어 戶曹判書에 기용68)되고 곧 京畿道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庚申復勳都監

의 책임자로서의 책무로 부임하지 않았으며69) 이어서 都承旨를 역임70)하였다. 

6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0年 7月 27(辛卯)日條.

“爲都目政 以金鎭龜爲慶尙道觀察使 申翼相爲副提學 李畬爲副應敎 李德成爲持平 趙聖

輔爲承旨.”

6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0年 11月 8(己巳)日條.

“以金鎭龜爲承旨 朴世采爲吏曹參判.”

6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1年 3月 29(己丑)日條.

“以金鎭龜爲承旨.”

6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2年 1月 2(丁巳)日條.

“以尹以濟爲京畿觀察使 徐宗泰爲副應敎 金構爲校理 金鎭龜爲大司諫.”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2年 7月 20(壬寅)日條.

“全羅觀察使金鎭龜辭朝 引見 勉以民事.”

6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6月 21(丙戌)日條.

“大司憲柳命賢․掌令韓濙啓曰 行副護軍金鎭龜 馳賊陰兇 … 其弟鎭圭 以戕人害物爲能

事 言議慘刻 鏌鎁爲鈍 凡所以黨私舞奸者 與其兄無間 今當諸賊伏法 公議已伸 則此輩縱

恣依舊 危險之言 或播於輿誦 聚會之迹 難掩於衆目 有如遺毒藏孽 終必爲他日之厲階 

請竝絶島安置 從之.”

6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1(戊辰)日條.

“… 又下敎曰 竄配人可放者 倉卒未記之矣 仍命釋金鎭龜․金鎭瑞․金萬埰․李彦綱 已

而 復許敍用 ….”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3(庚午)日條.

“… 下敎曰 朝廷殆空 官職未補 其除朴世采右贊成 尹趾完左參贊 申汝哲判敦寧 尹趾善

刑曹判書 申翼相工曹判書 金鎭龜戶曹參判 李畬刑曹參判 林泳工曹參判 世采及趾善以

下 皆陞擢也.”

6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8月 11(丙午)日條.

“以金盛迪爲執義 崔重泰爲持平 朴權爲校理 … 金鎭龜爲京畿觀察使 旋以方管復勳事 

不許赴任.”

7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10月 10(甲辰)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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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21년(1695)에 嶺南巡撫使․都承旨 등71)72)을 거쳐서 이듬해(1696)부터 

都承旨․江華府留守․漢城府判尹․刑曹判書․工曹判書․御營大將․知義

禁․刑曹判書․左參贊․禮曹判書 등73)74)75)76)77)을 역임하고 숙종 26년(1700)

에 守禦使․刑曹判書․戶曹判書 등78)79)80)을 거쳐 이듬해(1701)에는 右參贊․

刑曹判書․禮曹判書 등81)82)83)을 역임하였다. 숙종 28년(1702)에는 江都의 土

“特擢金構爲刑曹參判 以閔鎭厚爲修撰 金鎭龜爲都承旨 尹以道․洪受瀗爲承旨.”

7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1年 1月 3(乙丑)日條.

“… 以金鎭龜爲嶺南巡撫使 金構爲湖南巡撫使 宋光淵爲湖西巡撫使 自有任元聖之事 時

輩睢盱益甚 時朴世采 以儒相當朝 而頗與九萬․尙運異趣 元聖又世采門人 故益忌之 以

構․光淵出入世采門 而鎭龜是異己之尤者 故托以巡撫 竝出之.”

7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1年 5月 16(丁丑)日條.

“陞閔鎭長爲刑曹判書 … 金鎭龜爲都承旨 崔商翼․兪得一爲承旨 李三碩爲司諫, 金鎭

圭爲副應敎 ….”

7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2年 1月 18(乙亥)日條.

“以權是經爲都承旨 崔奎瑞․金世翊爲承旨 李敏英爲掌令 李光佐爲正言 朴權爲副修撰 

金鎭龜爲江華留守 ….”

7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2年 6月 19(癸卯)日條.

“以閔鎭周爲都承旨 申琓爲大司憲 金鎭龜爲刑曹判書 李健命爲修撰.”

7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2年 11月 24(丁丑)日條.

“以趙大壽爲應敎 宋徵殷爲副修撰 金鎭龜爲工曹判書 趙泰東爲司書.”

7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4年 12月 11(辛亥)日條.

“以李光佐爲獻納 權詹爲持平 宋徵殷爲副修撰 以金鎭龜代李基夏爲御營大將.”

7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5年 5月 1(庚午)日條.

“以金鎭龜爲禮曹判書.”

7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年 3月 25(戊午)日條.

“徐文重付判中樞 以宋徵殷爲獻納 金相稷爲正言 金鎭龜爲守禦使.”

7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年 5月 20(壬子)日條.

“以趙泰東爲承旨 金鎭龜爲刑曹判書 兪命雄爲執義 趙大壽爲校理 林濩爲修撰.”

8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年 11月 6(甲午)日條.

“以金鎭龜爲戶曹判書 趙相愚爲大司憲 李震壽爲司諫 尹趾仁爲校理 李彦紀爲承旨.”

8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7年 7月 16(辛丑)日條.

“薦李畬爲大提學 以徐宗泰爲戶曹判書 金鎭龜爲右參贊 … 尹拯爲左贊成 崔昌大爲吏曹

佐郞兼文學.”

8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7年 8月 10(乙丑)日條.

“都目政 以李德英爲弼善 嚴緝爲工曹判書 李徵龜爲應敎 … 金鎭龜爲刑曹判書 洪受瀗

爲右參贊.”

8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7年 9月 18(壬寅)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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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을 補修할 것을 建議84)하고 判義禁府事를 역임85)하였으며, 이듬해(1703)에는 

王世子의 朔望親祭 등의 齋戒日數에 대해 箚子86)를 올리고 北漢山城의 築城이 

不當함을 上疏87)함과 동시에 監賑堂上․兵曹判書․左參贊 등88)89)90)을 역임

하였다.

숙종 30년(1704)에 戶曹判書․刑曹判書 등91)92)을 歷任하다가 동년(1704) 12월 

24일에 享年 54세로 卒去93)94)하고 말았다.

“以李東彦爲正言 金鎭龜爲禮曹判書 徐宗泰爲判尹 申懹爲大司諫 黃一夏爲掌令 ….”

8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8年 8月 10(己丑)日條.

“… 江華留守李思永言 江都土城 年年頹圮 且非可恃之處 請以棄置與修補便否 下詢于

入侍諸臣 右議政申琓․禮曹判書金鎭龜․戶曹判書金昌集 皆言棄之可惜 ….”

8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8年 11月 3(庚戌)日條.

“以崔錫恒․金德基爲承旨 李健命爲副提學 崔昌大爲修撰 金鎭龜陞拜判義禁府事.”

8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2月 6(辛巳)日條.

“議定王世子朔望親祭 及他大祭齋戒日數 禮曹判書金鎭龜上箚曰 己巳 聖上在諒闇 大祭

親行 則齋戒二日 攝行則一日 朔望及俗節親祭則齋戒一日 攝行則無齋戒 當依此定式 答

曰 依箚辭施行.”

8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3月 30(乙亥)日條.

“禮曹判書金鎭龜上疏曰 廟議以北城之近都城爲便 而臣所以執不便 正以其太近也 … 上

俱以已諭予意答之.”

8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4月 16(辛卯)日條.

“吏曹判書金構上疏 請考例出監賑堂上 以重賑事 遂以金鎭龜․閔鎭厚 差監賑堂上.”

8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6月 23(丁酉)日條.

“以李濡爲吏曹判書 金鎭龜爲兵曹判書 … 鎭龜沈深有宰相器度 嘗爲御營大將 大得軍心 

至是 武士皆想望焉 鎭龜屢被人言 不思斂避 放倒廉隅 惟以承命爲恭 人以是譏之.”

9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9月 26(己巳)日條.

“以金鎭龜爲左參贊 李世維爲執義 金相稷爲司諫 李海朝爲正言 ….”

9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0年 2月 8(戊寅)日條.

“以金鎭龜爲戶曹判書 黃欽爲大司諫.”

9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0年 7月 24(壬戌)日條.

“以黃一夏․金致龍爲承旨 金鎭龜爲刑曹判書 李晩堅爲校理 朴台東爲弼善 ….”

93)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鎭龜: 字守甫 號晩求窩 孝宗辛卯十二月十一日生 癸丑司馬 庚申登文科 官至崇政大夫

戶曹判書 封光恩君 諡景獻公 甲申十二月二十四日卒 傳遺稿 墓文忠公墓前壬坐 配貞敬

夫人韓山李氏 父持平光稷 辛卯十一月二十七日生 辛丑七月五日卒 墓合祔.”

9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0年 12月 24(庚寅)日條.

“刑曹判書金鎭龜卒 年五十四 鎭龜 光城府院君萬基之長子也 沈敏有父風 人以公輔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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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卒去한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

關係, 墓의 位置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는 誌石의 誌文은 1人에 의하여 撰述

되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은 西浦 金萬重(1637-1692)

과 晩求窩 金鎭龜(1651-1704)의 2人에 의하여 撰述되어 있다.

<表 4> <海平尹氏誌石>과 관련된 各種 記事

年代 朝 代 月 日 人 物 內 容 備 考

1607 선조 40 11 21 宋時烈 沃川 九龍村에서 出生하다 95)

1614 효종 02 12 11 金益兼 出生하다 96)

1617 효종 09 09 25 海平尹氏 出生하다 97)

1630 인조 08 歲 金益兼 海平尹氏와 婚姻하다 98)

1633 인조 11 01 23 金萬基 出生하다 99)

己巳 見嫉於一番人特甚 竄謫耽羅 至甲戌放還 而以其子春澤 行身不謹 復爲時論所排抑 

仕宦常在通塞間 自以戚聯肺腑 義同休戚 有除命輒卽出仕 以此益爲不悅者所忌 歷長

戶․禮․兵․刑․工五曹 兼御營大將․守禦使等職 入侍筵席 恭恪殊甚 居官以淸愼見稱 

上頗倚重 人或以太柔善短之 有九子 世稱福祿之盛.”

95) 宋時烈 著, ｢宋子大全｣ 附錄 卷2, <年譜> 年譜1, 萬曆 35(丁未)年條.

“大明神宗皇帝萬曆三十五年丁未 我宣祖大王四十年 十一月辛丑 十二日戌時 先生生于

沃川郡九龍村 ….”

96)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15-116. 

“益兼: 字汝南 光海乙卯三月十七日生 … 丁丑正月二十二日虜犯江都 約士友編卒伍守

城 城陷自焚殉節 享年二十三 … 墓貞民里虛舟公墓後寅坐 尤庵宋時烈撰墓表 ….”

97)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15-116. 

“益兼: 字汝南 … 配海平尹氏 父參判塀[墀] 祖海崇尉文穆公新之 … 丁巳九月二十五

日生 己巳十二月二十二日卒 墓合窆 夫人通史書誠道理躬課二子 以扶門戶 男萬重述

行狀.”

98) 金萬重 撰, 金鎭龜 識,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磁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此故 大夫人 時年十四 而甚得夫族稱譽 ….”

99)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131.

“萬基: 字永淑 號瑞石 仁祖癸酉正月二十三日生 … 丁卯三月十五日卒 … 有文集行于世 

墓水原郡半月面大夜味里壬坐 尤庵宋時烈撰碑文及墓表 男鎭龜識 御筆墓表陰記 男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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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인조 15 01 22 金益兼 江華에서 殉節하다 100)

02 10 金萬重 遺腹子로 出生하다 101)

1651 효종 02 12 11 金鎭龜 出生하다 102)

1661 현종 02 09 03 金萬基 長女(仁敬王后)가 出生하다 103)

1671 현종 12 03 22 金萬基 長女가 王世子嬪으로 冊封되다 104)105)

1674 숙종 즉 08 23 金萬基 王世子嬪이 王妃(仁敬王后)가 되다 106)

1674 숙종 즉 08 18 金益兼 光源府院君에 追贈되다 107)108)

08 18 金萬基 封光城府院君에 封君되다 109)

圭撰誌文及家狀 李忠文公頤命撰諡狀 ….”

100)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15-116. 

“益兼: 字汝南 光海乙卯三月十七日生 … 丁丑正月二十二日虜犯江都 約士友編卒伍守

城 城陷自焚殉節 享年二十三 … 墓貞民里虛舟公墓後寅坐 尤庵宋時烈撰墓表 ….”

101)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生員公娶海平尹氏 吏曹參判諱墀之女 海嵩尉諱新之其祖也 生員公之立慬也 尹夫

人方孕府君 而以在母氏所寓外村 不得相聞 附海船免兵禍 以其年二月十日生府君於船

中 時我先考纔五歲 ….”

102)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鎭龜: 字守甫 號晩求窩 孝宗辛卯十二月十一日生 ….”

103) 金萬基 著, 金春澤 校, ｢瑞石先生集｣ 卷13, 行狀(附行錄), ‘仁敬王后行錄’條.

“… 大行王妃 以辛丑九月初三日寅時 誕生于會賢坊私第 ….”

10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改 11年 12月 26(己酉)日條.

“世子嬪三揀擇後 上下敎賓廳曰 今欲定嬪於參議金萬基家何如 ….”

10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12年 3月 22(癸酉)日條.

“上具遠遊冠․絳紗袍 御崇政殿 冊金氏爲王世子嬪 ….”

10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卽位年 8月 23(甲寅)日條.

“王世子卽位於仁政門 尊王妃爲王大妃 以嬪金氏爲王妃 頒敎 大赦 ….”

107) 宋時烈 撰, 金鎭龜 識, <有明朝鮮國成均館生員贈司憲府持平金公益兼汝南墓誌>. 磁

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長胤後官至二品從正 公隨贈吏曹參判判書 甲寅今上嗣位 推王妃恩疏 封光城府院君 

故亦加贈領議政 亦豈源遠川豊之徵也耶 時烈追記.”

10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 7月 22(丙午)日條.

“誌文曰 … 甲寅(1674)荐遭兩大喪 哀慕踰禮 侍御之人莫不歎其誠孝純至 於是正位中

壼 … 生員 仁廟朝已贈持平 至是加贈領議政 後以光城保社勳 追封光源府院君 配尹受

夫人眞誥 … (領中樞府事宋時烈製進).”

10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 7月 22(丙午)日條.

“誌文曰 … 甲寅(1674)荐遭兩大喪 哀慕踰禮 侍御之人莫不歎其誠孝純至 於是正位中壼 

陞判書爲領敦寧府事 封光城府院君 母韓封爲西原府夫人 … (領中樞府事宋時烈製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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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현종 03 01 00 宋時烈 <生員贈持平金公墓表>를 撰述하다 110)111)

1680 숙종 06 10 26 仁敬王后 享年 20세로 昇遐하다 112)

12 03 宋時烈 仁敬王后의 誌文을 撰述하다 113)

1687 숙종 13 03 15 金萬基 卒去하다 114)

1689 숙종 15 06 03 宋時烈 漢城 召喚 중 井邑에서 賜死되다 115)

06 21 金鎭龜 弟 金鎭圭와 함께 絶島에 安置되다 116)

12 22 海平尹氏 卒去하다 117)

1690 숙종 16 08 00 金萬重 母親 海平尹氏夫人의 行狀을 짓다 118)

1692 숙종 18 04 30 金萬重 南海의 謫所에서 卒去하다 119)

110) 宋時烈 著, ｢宋子大全｣ 卷190, 墓表, ‘生員贈持平金公墓表’條.

“… 時崇禎壬寅正月日 友人恩津宋時烈述.”

111) 宋時烈 撰, 金鎭龜 識, <有明朝鮮國成均館生員贈司憲府持平金公益兼汝南墓誌>. 磁

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 峕崇禎壬寅正月日 友人恩津宋時烈述.”

1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10月 26(辛亥)日條.

“二更 中宮昇遐于慶德宮 ….”

113) 宋時烈 著, ｢宋子大全｣ 附錄 卷8, <年譜> 年譜7, 崇禎 53(庚申)年條.

“十二月癸巳 製進大行王妃仁敬王后誌文.”

114)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131.

“萬基: 字永淑 號瑞石 仁祖癸酉正月二十三日生 … 丁卯三月十五日卒 … 有文集行于

世 墓水原郡半月面大夜味里壬坐 尤庵宋時烈撰碑文及墓表 男鎭龜識 御筆墓表陰記 男

鎭圭撰誌文及家狀 李忠文公頤命撰諡狀 ….”

1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補 15年 6月 3(戊辰)日條.

“殺前左議政致仕奉朝賀宋時烈 … 旣以拿來出 旋又命賜死於所遇處 竟受後命於井邑

道中 時烈以三朝元老 死於非罪 國人冤之 ….”

1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6月 21(丙戌)日條.

“大司憲柳命賢․掌令韓濙啓曰 行副護軍金鎭龜 馳賊陰兇 … 其弟鎭圭 以戕人害物爲

能事 言議慘刻 鏌鎁爲鈍 凡所以黨私舞奸者 與其兄無間 今當諸賊伏法 … 請竝絶島安

置 從之.”

117)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15-116. 

“益兼: 字汝南 … 配海平尹氏 … 丁巳九月二十五日生 己巳十二月二十二日卒 墓合窆 

夫人通史書誠道理躬課二子 以扶門戶 男萬重述行狀.”

118) 金萬重 著, ｢西浦先生集｣ 卷10. 行狀. ‘先妣貞敬夫人行狀’條.

“大夫人姓尹氏 系出善山之海平 高祖諱斗壽 … 庚午八月日 不肖孤哀男萬重泣血謹述.”

1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8年 4月 30(己酉)日條.

“前判書金萬重 卒於南海謫所 年五十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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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숙종 20 04 01 金鎭龜 放還되고 敍用이 허락되다 120)

04 03 金鎭龜 戶曹參判에 除授되다 121)

04 10 金萬重 換局 이후에 復官되다 122)

05 25 金鎭龜 庚申復勳都監의 責任者가 되다 123)

08 11 金鎭龜 京畿觀察使의 除授에 未赴하다 124)

08 某 金鎭龜 <金益兼誌石>․<海平尹氏誌石>의 125)126)

識文을 撰述하고 誌石을 製作하다

1704 숙종 30 12 24 金鎭龜 卒去하다 127)128)

<海平尹氏誌石>의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는 효종 9년(1617) 9월에 

出生하여 인조 8년(1630)에 光源府院君 金益兼에게 出家하였으며, 숙종 15년

(1689) 12월에 享年 73세로 卒去하였다. 현재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墓는 光源府

12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1(戊辰)日條.

“… 又下敎曰 竄配人可放者 倉卒未記之矣 仍命釋金鎭龜․金鎭瑞․金萬埰․李彦綱 

已而 復許敍用 ….”

12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3(庚午)日條.

“… 下敎曰 朝廷殆空 官職未補 其除朴世采右贊成 尹趾完左參贊 申汝哲判敦寧 尹趾善

刑曹判書 申翼相工曹判書 金鎭龜戶曹參判 李畬刑曹參判 林泳工曹參判 世采及趾善以

下 皆陞擢也.”

1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10(丁丑)日條.

“上命復前判書金萬重官爵.”

1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閏5月 25(辛卯)日條.

“時設庚申復勳都監 以光恩君 金鎭龜元勳親子 遂命主其事 從都監之請也.”

1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8月 11(丙午)日條.

“以金盛迪爲執義 … 金鎭龜爲京畿觀察使 旋以方管復勳事 不許赴任.”

125) 宋時烈 撰, 金鎭龜 識, <有明朝鮮國成均館生員贈司憲府持平金公益兼汝南墓誌>. 磁

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祖考墓表 卽尤齋宋先生所撰 … 玆遵先意 兼採古例 謹以表 重書磁爲誌云 甲戌八月日 

孫男鎭龜謹識.”

126) 金萬重 撰, 金鎭龜 識,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磁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叔父在世時 手錄祖妣言行爲狀 … 玆謹以狀 書磁爲誌云 甲戌八月日 孫男鎭龜謹識.”

127)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編纂委員會 編, ｢光山金氏文元公派世譜｣ 卷1, 130.

“鎭龜: 字守甫 號晩求窩 孝宗辛卯十二月十一日生 癸丑司馬 庚申登文科 官至崇政大夫

戶曹判書 封光恩君 諡景獻公 甲申十二月二十四日卒 傳遺稿 墓文忠公墓前壬坐 ….”

1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0年 12月 24(庚寅)日條.

“刑曹判書金鎭龜卒 年五十四 鎭龜 光城府院君萬基之長子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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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君 金益兼과 合窆되어 大田廣域市 儒城區 田民洞 山18-17에 所在하고 있으

며, 大田市文化財資料 第7號로 指定․管理되고 있다.

西浦 金萬重이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인 <先妣貞敬夫人行狀>을 撰述한 

시기는 숙종 16년(1690) 8月 某日129)로 海平尹氏가 卒去한 지 1년 후의 일이며, 

당시 西浦는 숙종 15년(1689) 윤3월에 臺官의 탄핵을 받아 慶尙道의 南海에 

流配 중인 몸130)131)이라 동년(1689) 12월에 母親 海平尹氏의 喪을 당하였으나 

奔喪조차 하지 못한 형편132)이었다. 西浦는 슬픔을 억누르며 이듬해(1690) 8월에 

母親 海平尹氏의 行狀을 撰述133)하였으나,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숙종 18년

(1691) 4월에 喪期가 끝나자마자 南海의 謫所에서 享年 56세로 卒去134)135)하고 

말았다.

한편, 晩求窩 金鎭龜가 <海平尹氏誌石>의 <識文>을 찬술한 시기는 숙종 

20년(1694) 8月 某日136)로 당시 晩求窩는 流配에서 막 放還되어137) 戶曹參判을 

129) 金萬重 著, ｢西浦先生集｣ 卷10, 行狀, ‘先妣貞敬夫人行狀’條.

“… 庚午八月日 不肖孤哀男 萬重泣血謹述.”

1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閏3月 7(甲辰)日條.

“上曰 萬重罪狀 萬死無惜 而豈無參酌之道乎 絶島圍籬安置 黯曰 金鎭華情狀雖可惡 

子爲父隱 宜在寬恕 上曰 其放之 ….”

131)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 府君則命栫棘絶島 乃配嶺南之南海 ….”

132) 金鎭圭 著, ｢竹泉集｣ 卷35, 行狀, ‘西浦先生府君行狀’條.

“是冬 尹夫人卽世 府君號痛如不欲生 設位所寓 朝夕臨饋 島人傷歎之 ….”

133) 金萬重 著, ｢西浦先生集｣ 卷10, 行狀, ‘先妣貞敬夫人行狀’條.

“大夫人姓尹氏 系出善山之海平 高祖諱斗壽 … 庚午八月日 不肖孤哀男萬重泣血謹述”.

1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8年 4月 30(己酉)日條.

“前判書金萬重 卒於南海謫所 年五十六 萬重字重叔 萬基之弟也 爲人淸修蘊藉 孝友甚

篤 立朝言議侃侃 消長之際 尤著鯁直 廉介絶人 位至崇品 寒素如儒生 以王妃近戚 彌自

謙畏 避遠權要 力辭兩銓文衡 不拜 世以是多之 文詞警拔 詩尤古雅 不作近世粗俗語 

而亦晦匿不自見 人以其天資近道 而未能用工學問爲恨 在謫遭母喪 不得奔赴 哀號成疾

而卒 一時莫不悲傷之.”

1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補 18年 4月 30(己酉)日條.

“前判書金萬重 卒於南海謫所 萬重工文辭篤於孝友 以善事母稱 然全無識見 居肺腑 持

論極峻 附麗勳貴 攻淸議甚力 爲師命所慫慂 以其誣悖之言 率爾上聞 以爲禍士流之計 

父子被刑 謫海島 遭母喪 不得奔赴 至是卒 再傳而又生凶逆 闔門被戮 世以爲萬重峻黨

議之報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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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138) 庚申復勳都監의 責任者로 在職하고 있을139)140) 때였다. 또한 <海平尹

氏誌石>의 製作地는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記錄이 없으나, “삼가 行狀을 磁版

에 書寫하여 誌石을 製作하는 바이다”141)라는 기록으로 볼 때 誌文의 書寫는 

晩求窩 自身의 親筆로 書寫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淸州大學校 博物館에 守藏되고 있는 <海平尹氏誌石>은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孫子인 晩求窩 金鎭龜가 海平尹氏가 卒去한 지 5년 후인 

肅宗 20년(1694) 8월에 西浦 金萬重이 撰述한 <先妣貞敬夫人行狀>과 自身이 

撰述한 <識文>을 바탕으로 自身의 親筆로 磁版에 書寫하여 製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海平尹氏誌石>의 現狀을 비롯하여 誌文의 撰述者와 誌石의 

製作者 그리고 誌文에 나타나는 內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海平尹氏誌石>은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가장 확실한 傳記資料이다. 따라서 <海平尹氏

誌石>은 貞敬夫人 海平尹氏 硏究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管理․保存할 만한 충분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136) 金萬重 撰, 金鎭龜 識,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磁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叔父在世時 手錄祖妣言行爲狀 … 玆謹以狀 書磁爲誌云 甲戌八月日 孫男鎭龜謹識.”

1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1(戊辰)日條.

“… 又下敎曰 竄配人可放者 倉卒未記之矣 仍命釋金鎭龜․金鎭瑞․金萬埰․李彦綱 

已而 復許敍用 ….”

1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3(庚午)日條.

“… 下敎曰 朝廷殆空 官職未補 其除朴世采右贊成 尹趾完左參贊 申汝哲判敦寧 尹趾善

刑曹判書 申翼相工曹判書 金鎭龜戶曹參判 李畬刑曹參判 林泳工曹參判 世采及趾善以

下 皆陞擢也.”

1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閏5月 25(辛卯)日條.

“時設庚申復勳都監 以光恩君 金鎭龜元勳親子 遂命主其事 從都監之請也.”

1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8月 11(丙午)日條.

“以金盛迪爲執義 崔重泰爲持平 朴權爲校理 … 金鎭龜爲京畿觀察使 旋以方管復勳事 

不許赴任.”

141) 金萬重 撰, 金鎭龜 識,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磁版. [製作地不明] : [金鎭龜], [肅宗 

20(1694)].

“叔父在世時 手錄祖妣言行爲狀 … 玆謹以狀 書磁爲誌云 甲戌八月日 孫男鎭龜謹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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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論

이상에서 貞敬夫人 <海平尹氏誌石>을 중심으로 考察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誌石은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關係, 

墓의 位置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同時代의 歷史的 事實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되는 金石學資料이다.

(2) <海平尹氏誌石>의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1617-1689)는 仁祖朝

의 丙子胡亂 때에 殉節한 金益兼(1614-1636)의 夫人으로 海嵩尉 尹新之(1582- 

157)의 孫女이며 仁祖朝의 名臣 尹墀(1600-1644)의 따님이다. 광해군 9년(1617) 

9월에 出生하여 인조 8년(1630)에 金益兼과 婚姻하였으며, 숙종 15년(1689) 

12월에 享年 73세로 卒去하였다. 金益兼과의 슬하에 金萬基(1633-1687)와 金萬

重(1637-1692)의 2男을 두었고 金萬基의 長女인 夫人의 孫女는 숙종의 妃인 

仁敬王后(1661-1680)이다. 현재 海平尹氏의 墓는 忠正公 金益兼과 合窆되어 

大田廣域市 儒城區 田民洞 山18-17에 所在하고 있으며, 大田市文化財資料 第7號

로 指定․管理되고 있다.

(3) <海平尹氏誌石>의 標題는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이며, 誌石은 15枚로 

구성되어 있고 誌文은 每版의 單面에만 기록되어 있다. 誌石의 규격은 20.5-21.5 

× 15.0-15.6 × 1.3-1.6㎝ 내외이며, 每版의 側面에는 ‘貞敬夫人海平尹氏墓誌 

第幾 共十五’의 誌石名과 枚次 및 全體 枚數가 기록되어 있다.

(4) <海平尹氏誌石>의 誌文은 被葬者의 次男인 西浦 金萬重 撰述의 <先妣

貞敬夫人行狀>과 孫子인 晩求窩 金鎭龜(1651-1704) 撰述의 <識文>을 중심으

로 文段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다. 誌文의 內容은 <識文>의 부분을 제외하면 

<先妣貞敬夫人行狀>과는 題名과 3處에 걸친 字句 및 2處에 걸친 隔間의 差異

가 있을 뿐 별로 차이가 없어, 誌石의 製作者인 晩求窩 金鎭龜의 繼志述事와 

述而不作의 思想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淸州大學校 博物館에 守藏되고 있는 <海平尹氏誌石>은 被葬者인 海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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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氏의 孫子인 晩求窩 金鎭龜가 海平尹氏가 卒去한 지 5년 후인 肅宗 20년(1694) 

8월에 西浦 金萬重이 撰述한 <先妣貞敬夫人行狀>과 自身이 撰述한 <識文>을 

바탕으로 하여 自身의 親筆로 磁版에 書寫하여 製作한 것이다.

(6) <海平尹氏誌石>은 被葬者인 貞敬夫人 海平尹氏의 傳記資料로 海平尹

氏 硏究의 매우 귀중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硏究․管理․保存할 만한 충분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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